
10 바벨탑
창세기 11:1~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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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 사건이 있은 후,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.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,

동쪽으로 옮겨가다가 '시날'이라는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.

그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.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.

"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탑을 쌓자!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알리자.
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!"

사람들은 힘을 모아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.

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.

"이들이 한 족속이고 말이 하나이므로
 이와 같이 하는도다.
 이대로 두면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
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."

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여러 말이 생기게 

하셨습니다.

¹역청(아스팔트): 원유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남은

               찌꺼기. 끈적끈적한 액체로 볼에

               잘 타며 건축할 때 사용하는 물질. 

²족속: 같은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.

¹

²



10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

넘어짐의 앞잡이니라 (잠언 16:18)

"야, 벽돌 좀 갖고 와!"

"何が起こった？"

"뭐라고?" 

"what's the matter with you?"

"아,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어!" 

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.

결국,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.

성을 쌓던 곳을 '바벨'이라고 불렀습니다.

'바벨'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뜻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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¹

혼잡 :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함.	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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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답을 모두 
  찾아보세요.

2.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,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막으셨
   나요?

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	

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                 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

                 하셨음이라 (창세기 11:9)

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려고 (           )

②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(           )

③ 마음이 교만해져서 (           )

④ 흩어지지 않으려고 (          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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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바벨탑은?
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
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.

내가 하고 싶은 것을 
아래의 빈 칸에 써 보세요.

왼쪽 탑에 적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
싫어하시는 것을 아래 바벨탑에 모두
적어 보세요.

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흩어지게

하셨습니다.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

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십니다.

사상: 생각    소행: 이미 해 놓은 일.¹ ²

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                         

(사도행전 5:38)

¹ ²



부모님
란

선생님
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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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만한 선장의 최후

'타이타닉 호'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습니다. 타이타닉 호는 1912년 4월 14일, 

드디어 처음 바다여행을 나섰습니다. 2,3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승객을 태우고 배는 

서서히 바다 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.

배가 캐나다 동해에 다다랐을 때, "빙산을 조심하시오!"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

그러나 그 배를 조종하던 항해사는 그 거대한 '타이타닉 호'를 너무 믿은 나머지 선장에

게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마침내 '타이타닉 호'의 최후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

간에 선장은 항해사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.

"앞쪽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? 설마 이 '타이타닉 호'

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?"

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 치듯이, "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

세. 항해를 계속 해!" 라고 명령했습니다. 

그러나 얼마 못 가서 '타이타닉 호'는 빙산에 부딪히고, 거대한 몸체는 곧 바다에 빠지고 

말았습니다.

승객 2,300명 중 단 700명 만이 살아남은 이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

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.




